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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수아래의 

부처님 품안에서
뇌병변장애 이재훈 씨21

법헌 스님의

만다라&수행

스물여섯 살의 뇌병변장애청년 이재훈 씨를 부

산에서 만났다. 전동휠체어를 타고 언어소통이 

거의 어려운 최중증 뇌병변장애인이다. 어릴 적

부터 부모님과 절에 가기를 좋아했던 재훈 씨는 

지금은 부산 홍법사에 다니며 신심 돈독한 신행 

생활을 하고 있다. 

재훈 씨에게 도착했다는 문자를 넣으니 어머니

와 함께 절에 미리 와서 기도하고 있었다. 재훈 씨

는 원래는 범어사에 다녔었다고 한다. 범어사에

도 기본적인 장애인 편의시설은 갖추어져 있지

만, 문화재가 많아 전동휠체어를 탄 자신이 법회 

등에 참석하기에는 불편함이 컸단다. 자신이 자

유롭게 갈 수 있는 절을 찾던 중 홍법사를 알게 되

어 다니기 시작했단다. 

재훈 씨는 반가운 인사와 함께 “법당에 자유로

이 들어갈 수도 있고, 스님 프로필을 보니 복지관

에도 근무하셨고, 인자하시고 시설이 좋아 계속 

홍법사에 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전법도량 홍법사의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

계화를 위해 큰 포교 원력과 실천수행으로 다양

한 활동을 하고 계신 주지 심산 스님도 재훈 씨의 

장애를 특별히 여기지 않고 자유로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대했다. 그 자연스러움 속에 숨은 세심

한 배려가 엿보였다. 특히 원만한 언어소통을 위

해 문자나 카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언제 

라도 답을 주셨다.

재훈 씨의 어머니는 종종 “네가 전생에 어떤 

공덕을 지었기에 이처럼 주위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사찰을 다닐 수 있는지 감사하다”고 말한

다. 부모님이 업과 장애를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준 것은 재훈 씨 수행에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나도 어릴 적 고향인 춘천 봉덕사 법당 안을 뒤

뚱이는 걸음으로 돌아다니며 놀던 이야기를 했

다. 어린 내가 법당에서 자유롭게 노는 동안 어머

니는 “아이가 전생에 무슨 업을 지어…”라는 말

을 들으실 때마다 “부처님께서 이유가 있어 장애

를 갖게 해주셨을 것”이라고 대답을 하셨다. 그리

고 내게는 “네가 안타깝고 기특해서 하는 말”이

라고 하셨다.

재훈 씨는 부산의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보치아 선수다. 운동선수들이 기업의 체육팀 소

속으로 뛰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치아는 장애인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컬링과 비슷하다. 재훈 씨

는 12년 전 보치아를 시작한 후, 2010년 전국장애

인 학생체전 금메달, 2011년 장애인 학생체전 개

인전 은메달, 해남 도지사 배 보치아 대회에서 1

위, 2012 부산 전국대회 2위 2012 전국장애인체전 

개인전 은메달과 페어 금메달, 2019 장애인체전 

개인전 은메달 등을 획득하며 좋은 성적을 거두

었다. 앞으로 아시아장애인경기대회나 장애인올

림픽에 국가대표로도 발탁될 가능성이 기대되는 

선수다.

재훈 씨는 한 달에 한 번 곤충을 방생하고 있

다. 몸이 아픈 사람들에게 방생이 좋다는 어느 스

님의 말씀을 듣고 방생을 시작했다고 한다. 처음

에는 집 근처에 있는 내원정사에서 방생을 하다

가 요즘은 홍법사 숲길에서 방생을 한다고 한다. 

자신이 방생하는 공덕으로 모든 불자와 보리

수아래 장애불자들이 항상 큰 우환없이 건강하

고 부처님 품 안에서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을 전

했다. 

이와 함께 사찰마다 편의시설이 좀 더 설치되

고 장애인불자법회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남겼다.

스물여섯 살 장애청년 재훈 씨가 하는 기도와 

염원, 그 작은 몸짓 하나가 장애인포교에 나비효

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희망을 갖는다. 

재훈 씨의 불심과 수행이 장애불자에게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재훈 씨가 온몸으로 하는 

기도는 세상을 위한 공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업과 장애에 대한 긍정적 사고와 삶 

소실지원(蘇悉地院)

허공장원에 접해 있으며 서방(西方)의 아래쪽에 위치하고 중심이 되는 존은 없으며, 좌우에 4존씩 8존이 

배열되어 있다. 소실지(susiddhi)는 묘성취 ‘훌륭한 완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원래는 허공장원의 일

부로 있었으나 동방의 석가원과 문수원이 두 곳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대칭에 따라 허공장원과 소

실지원이 형성되었다고 보아진다. 현도만다라에서만 볼 수 있는 원 구성이 특징이다.

매달 방생하며 보리수아래 대중과 모든 불자들의 행복 기원하는 뇌병변장애 보치아 선수 이재훈 씨.

12년전 ‘보치아’로 선수시작

장애인체전 은메달 등 수상

한달에 한번 곤충 방생하며

그 공덕으로 대중 행복기원

〈최명숙 보리수아래 대표〉

엠큐 눈소금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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